
JKSCI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8 No. 3, pp. 137-148, March 2023

https://doi.org/10.9708/jksci.2023.28.03.137

A Study on the Mental Health and Parental Efficacy of Mothe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Latent Profile Analysis

1)Hyoung-Ha Le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potential types of mental health of mothers of multicultural 

youth by applying Latent Profile Analysis, analyze the influence of predictors, and find out how differences 

in potential types affect parental efficacy. To this end, panel data for the 9th year (2019) of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MAPS)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mental health types of mothe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analyzed in the order of ‘middle risk type of mental health’(class3) > ‘high 

risk type of self-esteem’(class1) > ‘high risk type of mental health’(class4) > ‘cultural adaptation and daily 

life stress’(class2). Second, compared to the "class 1" group, the lower the family economy level of multicultural 

youth mothers, the lower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multicultural youth fathers (husbands) graduate from 

middle school, the lower the level of Korean, and the lower the level of communication with children, the 

higher the odds of belonging to the ‘mental health medium risk’ group (Ods). Third, compared to the ‘middle 

risk type of mental health’(class3) and ‘high risk type of mental health’(class4), the ‘high risk type of 

self-esteem’(class1) group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parental efficacy. 

▸Key words: Latent Profile Analysis, Mothe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ental Health, 

Parental Efficacy, Multicultural Youth Panel Stud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적용하여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의 잠재유형을 분류하고 예측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후 잠재유형의 차이가 부모효능감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9차년

도(2019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 유형은 

‘정신건강 중간 위험형’(class3) > ‘자아존중감 상위형’(class1) > ‘정신건강 고 위험형’(class4) > ‘문

화적응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상위형’(class2) 순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아존중감 상위형’(class1) 

집단과 비교해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가정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청소년 아버지(남편)의 

학력이 중학교졸업 이하일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낮을수록 ‘정

신건강 중간 위험형’(class3) 집단에 속할 승산(Odds)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신건

강 중간 위험형’(class3) 집단과 ‘정신건강 고 위험형’(class4) 집단과 비교해 ‘자아존중감 상위

형’(class1) 집단이 부모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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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결혼이주여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래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낮은 수준의 한

국어능력 이외에는 한국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입국한 경우가 많았

다. 한국사회에 이주함과 동시에 낮선 한국사회의 구성원

과 문화에 적응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즉, 결혼이주여성과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부장적인 문화, 주변

의 부정적 편견, 자녀돌봄과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

움 등을 경험하고, 이러한 부적응은 가정폭력, 이혼, 가출

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어지면서 주요한 사회

적인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1]. 결혼이주여성은 타 문화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혼돈, 갈등, 차별, 소외감

을 겪게 됨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여건마저 취약하여 적응

상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결

혼이주여성은 출산후 아이의 성장과 함께 부딪치는 자녀

와의 상호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반발하거나 

자녀의 학교생활에 부모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

한다는 양육스트레스는 다문화아동이 청소년 시기로 접어

들면서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더 크게 위협하고 부모효능

감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어머

니 자신의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자녀의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응 

문제, 사회적 지지의 부족, 배우자와의 갈등 등이 더해져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문제도 

국내 여성들보다 높다는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의 유형과 관련한 연구[3[[4]에서

는 Berry[5]의 문화적응유형(통합, 동화, 주변화, 분리)에 

따라 자녀의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진로결정성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현·이경원[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

머니의 적응유형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기존의 문

화적응유형에 대한 변수중심의 분석에서 벗어나 3가지 유

형분류와 다양한 예측변인을 분석을 통해 단순히 문화적

응스트레스의 고저에 따른 일차원적인 접근이 아닌 다문

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지원방안의 차별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배우자와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 부족하여 부모효능감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7].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이 경험하는 한국생활의 어려움 중 ‘자녀 양육 및 교육’은 

21.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최수

안·오영섭[9]에 의하면, 2013년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어는 ‘결혼이주

여성’으로 50건(11%)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30건(7%), ‘사회적 지지’ 20건(5%), ‘우울’ 17

건(4%), ‘문화적응’,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각각 

10건(2%)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연구주체의 방향

성이 가족중심에서 한국사회의 개인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어머니의 정

신건강에 주요 변인인 스트레스 우울 등의 수준을 분석하

거나, 가족적 요인과 경제적 특성의 중심으로 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 수준을 변수중심의 평균수준으로 파악하여 정신

건강 상의 다양한 집단이 존재함을 간과하였다. 다만, 염

동문[10]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잠재유형

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주목된다. 이 연구는 스트레

스 잠재유형별 영향요인을 검증한 의의가 있지만, 스트레

스 잠재유형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영향력을 검증하지 못

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

신건강의 잠재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잠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차이를 분석하고 각 정신건강 잠재

유형의 차이가 부모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따

른 잠재집단의 유형과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 잠재

집단 유형별로 예측변인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있는가?

셋째,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 잠재

집단 유형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Research Method

1. Analytical data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종

단적으로 추적하고 비(非)다문화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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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패널

을 구축하여 2019년까지 총 9개년에 걸친 종단조사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는 9차년도(2019년)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MAPS) 데이터 중 패널대상 학부모(1,625명) 가운데 

출신국가에 응답(1,114명)한 한국이외의 국가 출신 어머니 

1,082명(한국출신 32명 제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Measuring tools

2.1 Dependent variable: Parental Efficacy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부모효능감(Fig.1: Efficacy)의 척

도는 Gibaud-Wallston & Wandersman[11]의 

PSOC(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을 번안․

수정한 신숙재·정문자[12]가 수정․보완 하여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긍정적 부모효능감 8문항과 부정적 부모효능감 

1문항으로 총 9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그렇지 않

다∼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부정적 질문 1문항(8

번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여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에서 

신뢰도 Cronbach α값은 0.840으로 나타났다.

2.2 Independent variable: Mental health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는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Fig.1: accul_str)는 Sandhu 

& Asrabadi[13]가 개발한 것을 이승종[14]이 번안, 이소래

[15]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측정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원척도의 7가지 하위영역(지각

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

감, 기타) 중 지각된 차별감 6문항 중 2문항, 향수병 4문항 

중 3문항, 기타 3문항 총 8문항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전체 Cronbach’s α는 0.876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Fig.1: self_esteem) 척도는 

Rosenberg[16]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도(RSE: 

Rosenberg's Self-Esteem Scale)로 개인의 전반적인 자

아존중감(global self-esteem)을 평가하는 도구로 총 1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내에서는 양옥경･김연수[17]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4문항으로 총 9개 문항 5점 리커트 척

도(1점=전혀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

다. 부정적 질문 5문항(3, 5, 8, 9번 문항)은 역문항 처리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에서 신뢰도 Cronbach α값

은 0.827로 나타났다.

셋째, 일상생활 스트레스(Fig.1: life_str)는 김정희[18]

가 개발한 일상생활스트레스 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 일부 수정한 것을 사용하

였다.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8문항 5점 리커트 척도(1점=전

혀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전체 Cronbach’s α는 0.818로 나타났다.

넷째, 우울(Fig.1: dep)은 Cawte[19]의 문항을 수정하

여 사용한 황정규(1997)[20]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우울의 하위 영역을 신체건강과 심리적 건강으로 

구분하였으며, 신체건강 8문항 중 6문항을 사용하였고, 심

리적 건강 6문항으로 전체 12문항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우울의 

전체 Cronbach’s α는 0.905로 나타났다.

2.3 Control variable: Mental Health Predictors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결혼상태(Fig.1: marriaage: 더

미변수 0=이혼, 별거, 사별, 1=결혼, 동거), 경제적 수준

(Fig.1: income: 1점=아주 어렵다∼5점=아주 잘 산다), 어

머니와 아버지의 나이(Fig.1: m_age, f_age), 어머니와 아

버지의 교육수준(Fig.1: m_edu, f_edu: 더미변수 0=중졸 

이하, 1=고등학교 졸업, 2=전문대학 이상 졸업), 어머니와 

아버지의 직업유무(Fig.1: m_job, f_job: 더미변수 0=직업

없음, 1=직업있음), 어머니의 한국거주 기간(Fig.1: 

k_stay), 어머니의 한국어(Fig.1: k_lang: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수준 1점=전혀 못함∼4점=매우 잘함), 어머니

의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Fig.1: com: 1점=전혀 안 된

다∼4점=매우 잘 된다) 등을 포함하였다.

3. Analysis method &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9차년도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

여 Mplus 8.8과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

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 유형을 파

악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PA, 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을 탐색한 후에

는 각 프로파일별로 예측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

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하였고, 부모효능감 영향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외 각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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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평균비교 분석을 위해 χ2검정과, 분산분석

(ANOVA), 그리고 Scheffe’ 사후검정을 수행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어떠한 특성과 관련된 개인의 반

응패턴에 초점을 맞추고 유사한 응답 패턴의 특징을 확률

로 살펴봄으로서 집단의 속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즉, 개

개인의 특성에 관심을 가진 대상 중심적 접근

(person-oriented approach) 분석방법으로 변수 간 관

계를 분석하는 변수 중심적 접근(variable-oriented 

approach)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21][22].

본 연구의 최적 잠재집단의 수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였다. 

첫째, 모델의 적합도와 간명성의 균형을 비교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SABIC(Sample-Size 

adjusted BIC) 등의 정보지수로 확인하는데 그 수치가 낮을

수록 좋은 모형으로 간주된다[23]. 즉, 정보지수는 값이 작을

수록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되, 집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감소가 둔화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삼는다[24].

둘째, LMR(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과 조정된 LMR(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는 통계검증력을 통해 계층 결과를 비교하는 

적합도 지수로써 k개의 잠재계층을 가진 모델과 k-1개의 

잠재계층을 가진 모델을 비교함으로써 두 모델에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각되는지를 평가한다[25-26]. LMR과 

BLRT는 모두 p>0.05일 때 영가설을 기각한다

셋째, 분류의 질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Entropy 지

수를 활용하는데 각 개별 관측 값들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

내는 평균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연구대상들이 특정 집단

으로 정확히 분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26][27]. Entropy 

지수가 0.4 이하의 값은 낮은 분류의 정확성을 나타내며, 

0.8 이상의 값은 높은 분류의 정확성을 의미한다[28][29].

넷째, 표본대비 계층의 최소비율은 잠재프로파일 분석

에 대한 실질적인 유용성의 의미를 가지지만, 선행연구마

다 기준이 다르다. Jung & Wickrama[30]는 모든 계층에

서 표본 수의 최소 5% 이상을, Hill et al.[31]은 1% 이상

을 주장[10]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소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III. Results of the study

1. Predictors of Mental Health

1.1 Descriptive statistics of predictors of mental health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1,082명중 결혼상태(marriage)는 이혼·

별거·사별 11.2%(121명), 결혼·동거 88.8%(961명)이었다. 

가정경제 수준(income level)은 보통이다 45.5%(492명), 

어려운편이다 38.8%(420명), 아주어렵다 12.8%(139명), 

잘사는편이다 2.6%(28명), 아주잘산다 0.3%(3명)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mother age)은 평균 48.62세(표

준편차=4.994), 아버지의 연령(father age)은 평균 54.33

세(표준편차=4.492)로 어머니의 평균연령이 5.71세 아래이

고, 어머니의 교육수준(mother education)은 고등학교졸

업 43.4%(1,730명), 전문대학이상졸업 42.1%(456명), 중

학교이하졸업 31.1%(337명) 순이었고, 아버지의 교육수준

(father education)은 고등학교졸업 50.1%(542명), 중학

교이하졸업 31.1%(337명), 전문대학이상졸업 14.7%(159

명) 순으로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가 직장(mother job)이 있는 경우 66.6%(721명), 아버지

가 직장(father job)이 있는 경우 86.6%(893명)이었고, 어

머니의 한국거주 기간(korea stay)은 평균 20.16년(표준편

차=3.10)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korean 

langage level)은 평균 2.89∼3.22점(표준편차=0.54∼

0.670)으로 읽기수준이 가장 낮고 듣기수준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어머니의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communication with children)는 평균 3.22점(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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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6)으로 비교적 높은 정도를 나타냈다.

category subcategory frequency(%)

marriage

(n=1,082)

divorce, separation, 

bereavement
121(11.2)

marriage, 

living together
961(88.8)

income level

(n=1,082)

very difficult 139(12.8)

difficult 420(38.8)

average 492(45.5)

well 28(2.6)

very well 3(0.3)

mother age

(n=1,082)
m=48.62(min=29∼max=68), s.d.=4.994

father age

(n=1,038)
m=54.33(min=39∼max=79), s.d.=4.492

mother 

education level

(n=1,082)

middle school or below 115(10.6)

high school 1,730(43.4)

collage or higher 456(42.1)

father 

education level

(n=1,038)

middle school or below 337(31.1)

high school 542(50.1)

college or higher 159(14.7)

mother job

(n=1,082)

no job 361(33.4)

have a job 721(66.6)

father job

(n=1,082)

no job 145(13.4)

have a job 893(86.6)

korea stay

(n=1,058)
m=20.16(min=8∼max=32), s.d.=3.100

korean langage

level

(n=1,058)

speaking
m=3.20(min=1∼max=4), 

s.d.=0.545

reading
m=2.89(min=1∼max=4), 

s.d.=0.679

writing
m=3.10(min=1∼max=4), 

s.d.=0.594

listening
m=3.22(min=1∼max=4), 

s.d.=0.540

communication 

with children

(n=1,058)

m=3.22(min=1∼max=4), s.d.=0.576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Predictors 

of Mental Health

다음으로 정신건강의 하위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accul_str), 자아존중감(self-esteem), 일상생활 스트레

스(life_str), 우울(dep)과 종속변수인 부모효능감

(efficacy)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2.330(표준편차=0.752)로 

보통이하, 자아존중감은 평균 3.796점(표준편차=0.550)으

로 보통이상,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은 1.895점(표준편차

=0.653)으로 보통이하, 우울은 평균 1.872점(표준편차

=0.693)으로 낮은 편, 부모효능감 수준은 평균 3.525점(표

준편차=0.525)으로 보통이상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측정

변수들에 대하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

인한 결과 왜도는 -0.078∼0.798, 첨도는 -0.111∼0.765

로 기준치를 넘지 않아 정규성을 충족하였다[32]. 

Measured 

variable
Min Max M s.d.

skew

ness
kurtosis

accul_str 1.00 5.00 2.330 0.752 0.340 -0.111

self_esteem 1.00 5.00 3.796 0.550 -0.284 0.583

life_str 1.00 4.00 1.895 0.653 0.520 -0.417

dep 1.00 4.92 1.872 0.693 0.798 0.650

efficacy 1.00 5.00 3.525 0.534 -0.078 0.765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2. Latent Profile Analysis for Mental Health

2.1 Determination of Latent Profile Model

독립변수인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대한 잠

재계층분류를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

의 수를 2개부터 순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분석하였고, 모형

에 대한 모형적합지수와 각 계층의 크기에 대한 추정치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latent number of groups

2class 3class 4class 5class

AIC 8538.083 8391.067 8295.58 8264.066

BIC 8602.908 8480.825 8410.277 8403.69

SABIC 8561.618 8423.653 8337.224 8314.756

Entropy 0.657 0.695 0.772 0.706

LRT 0.000 0.011 0.011 0.4394

BLRT 0.000 0.000 0.000 0.000

1 63.2%(684) 43.4%(470) 44.2%(478) 7.4%(80)

2 36.8%(398) 48.9%(530) 2.6%(28) 39.1%(423)

3 7.6%(82) 48.9%(529) 15.8%(171)

4 4.3%(47) 1.8%(20)

5 35.9%(388)

Table 3. Verification of Goodness of Fit of Latent 

Group Model

잠재계층이 2개인 모형에서부터 5개까지 잠재계층 수를 

증가시켜 본 결과,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 모두 잠

재계층을 늘려감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AIC, BIC, SABIC 수치가 감소

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그래프의 감소가 완만해지는 지점

은 class4로 나타났다(Fig. 2. 참조). 모형이 대상을 얼마

나 정확히 분류하는 가에 대한 Entropy 값은 class4 집단

모형이 0.772로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Fig. 2. AIC, BIC, SABIC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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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인 평균잠재계층 할

당비율(Average Latent Class Probabilities for Most 

Likely Latent Class)에서도 Table 4.와 같이 행렬의 주 

대각선에 나온대로 평균 사후확률은 계층1은 86.8%, 계층

2는 91.1%, 계층3은 85.7%, 계층4는 87.7%로 나타났다. 

또한, 4개 잠재계층의 유형별 규모는 1유형 44.2%(478

명), 2유형 2.6%(28명), 3유형 48.9%(529명), 4유형 

4.3%(47명)으로 각 유형의 최소비율이 1% 이상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한 결과 잠재계층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class1 class2 class3 class4

1 0.868 0.000 0.132 0.000

2 0.002 0.911 0.067 0.021

3 0.110 0.008 0.857 0.025

4 0.000 0.021 0.103 0.877

Table 4. Average Latent Class Probabilities for Most 

Likely Latent Class

2.2 Latent Profile Characteristics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네 개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을 

Table 5.에 제시하였다. 또한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의 각 

요인의 점수는 Table 6.에 그리고 각 요인의 Z점수로 나

타낸 그래프는 Fig. 3.에 제시하였다. 잠재집단의 유형화

에 사용한 변수들의 측정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 항목의 

높고 낮음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점

수(z-score)를 사용하여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각 잠재집단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을 부

여하였다. 첫 번째 유형(class1)은 44.2%가 포함되며, 자

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따

라서 이 집단을 ‘자아존중감 상위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유형(class2)은 2.6%가 포함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와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 집단을 ‘문화적응과 일

상생활 스트레스 상위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유형

(class3)은 48.9%가 포함되며, 자아존중감은 낮지만, 문화

적응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이 중간 수준을 나

타냈다. 따라서 이 집단을 ‘정신건강 중간 위험형’으로 명

명하였다. 네 번째 유형(class4)은 4.3%가 포함되며, 자아

존중감이 가장 낮은 반면, 문화적응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 집단을 

‘정신건강 고 위험형’으로 명명하였다.

total

(n=1,082)

1class

(n=478)

2class

(n=28)

3class

(n=529)

4class

(n=47)

m

(sd)
44.2% 2.6% 48.9% 4.3%

accul_str
2.33

(0.752)

1.806

(0.048)

3.958

(0.226)

2.635

(0.059)

3.6

(0.155)

self_

esteem

3.796

(0.55)

4.106

(0.030)

3.383

(0.084)

3.624

(0.043)

2.983

(0.083)

life_str
1.995

(0.771)

1.59

(0.040)

4.004

(0.326)

2.152

(0.051)

2.884

(0.156)

dep
1.964

(0.773)

1.535

(0.046)

1.777

(0.165)

2.216

(0.056) 

3.371

(0.214)

Table 5. Levels of Mental Health Sub-Factors by 

Latent Profile

Z Score class1 class2 class3 class4

accul_str -0.69681 2.16489 0.40559 1.68883

self_esteem 0.56364 -0.75091 -0.31273 -1.47818

life_str -0.52529 2.60571 0.20363 1.15305

dep -0.55498 -0.24191 0.326 1.82018

Table 6. Latent profile Z-score

Fig. 3. Latent profile Z-score graph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 잠재집단 유

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검정과 ANOVA 검증결과는 Table 7.과 Table 8.

에 각각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 

중 범주형 변수와 4개 잠재계층 유형별 분포의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χ2검정을 실시한 결과 결혼여부(χ2=108.681, 

p<.001)와 다문화청소년의 아버지(남편)의 직업여부(χ
2=9.463,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Table 7. 참조). 4개의 잠재계층 유형 중 ‘자아존중감 

상위형’(class1)에 속한 다문화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상대

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정신건강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타 유형의 집단과 비교해 결혼유지 비율

(95.0%)이 높고, 다문화청소년 아버지(남편)의 직업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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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88.5%)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 

중 연속형 변수와 4개 잠재계층 유형별 분포의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ANOVA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정경제수준

(F=22.856, p<.001), 한국거주 기간(F=3.022, p<.05), 한

국어 수준(F=18.383, p<.001),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F=45.18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Table 8. 참조). 즉, 가정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거주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상위

형’(class1)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lass1

(n=478)

class2

(n=28)

class3

(n=529)

class4

(n=47) χ2

Fre(%) Fre(%) Fre(%) Fre(%)

marr

iage

divorce, 

separation, 

bereavement

24

5.0%

18

64.3%

67

12.7%

12

25.5% 108.681
***

marriage, 

living together

454

95.0%

10

35.7%

462

87.3%

35

74.5%

mot

her 

educ

ation

middle school 

or below

49

10.3%

4

14.3%

54

10.2%

8

17.0%

4.042high school
227

47.5%

12

42.9%

255

48.2%

17

36.2%

collage or 

higher

202

42.3%

12

42.9%

220

41.6%

22

46.8%

fath

er 

educ

ation

middle school 

or below

157

33.4%

7

25.9%

156

31.3%

17

40.5%

5.051high school
249

53.0%

17

63.0%

257

51.5%

19

45.2%

collage or 

higher

64

13.6%

3

11.1%

86

17.2%

6

14.3%

mot

her 

job

no job
151

31.6%

8

28.6%

187

35.3%

15

31.9%
1.949

have a job
327

68.4%

20

71.4%

342

64.7%

32

68.1%

fath

er 

job

no job
54

11.5%

6

22.2%

74

14.8%

11

26.2%
9.463*

have a job
416

88.5%

21

77.8%

425

85.2%

31

73.8%

*p<.05, ***p<.001

Table 7.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Types(χ2

Verification)

class1a)

(n=478)

class2b)

(n=28)

class3c)

(n=529)

class4d)

(n=47) F Scheffe

M(SD) M(SD) M(SD) M(SD)

income 

level
2.58(0.689) 2.32(0.772) 2.26(0.747) 1.91(0.855) 23.856*** a > c 

> d

mother 

age
48.50(4.907) 46.54(5.815) 48.83(4.964) 48.83(5.522) 51.595 -

father 

age
54.17(4.571) 53.19(3.617) 54.43(4.387) 55.52(5.143) 1.858 -

korea 

stay
20.36(3.087) 20.42(3.029) 20.06(3.077) 18.98(3.331) 3.022* a > d

korean 

langage
3.22(0.537) 3.17(0.492) 3.02(0.479) 2.83(0.485) 18.383*** a > c, d

commu

nication 

with 

children

3.43(0.551) 3.17(0.577) 3.06(0.524) 2.82(0.657) 45.182*** a > c 

> d

*p<.05, ***p<.001

Table 8.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Types(ANOVA)

3. Predictors for Mental Health Types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 유형 예측을 위해 다

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 R2 값은 

Nagelkerke 0.234, Cox & Snell 0.194, Mcfaden 0.120

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은 12.0%∼23.4% 수준으로 나타

났다. -2로그 우도값은 1565.487(χ2=218.575, p<.001)로 

나타났다. 다만, 4개의 잠재집단 중 ‘문화적응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상위형’(class2)의 경우 G*power Program 최

소 표본 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

다. 부언컨대, 본 연구에 활용한 변수가 총 12개(예측변수 

11개, 종속변수 1개)일 때 최소표본수는 127case(effect 

size=0.15, p<.05, Power=0.80)로 집단별 최소 31.8개 이

상이 분류되어야 되지만, class2(‘문화적응과 일상생활 스

트레스 상위형’)의 경우 28case로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

지 못하였다[33][34].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 잠재집단 유형 중 최

소표본수를 충족하지 못한 class2(‘문화적응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상위형’)를 제외하고 한가지 유형을 기준집단

(Reference class)으로 하여 나머지 집단을 비교집단

(Comparison class )으로 설정하여 각 집단에 대한 예측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Table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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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vs 

Comparison class 

class1 vs class3

B SE OR %

marriage1) .681 .353 1.975 97.5

income level -.506*** .104 .603 -39.7
mother age -.007 .019 .993 -0.7
father age .015 .020 1.015 1.5

mother 

education

middle school or 

below
.226 .258 1.253 25.3

high school or 

higher
.111 .154 1.118 11.8

father 

education

middle school or 

below
-.574* .237 .563 -43.7

high school or 

higher
-.332 .211 .717 -28.3

mother job2) .110 .150 1.116 11.6

father job2) .141 .213 1.152 15.2

korea stay -.013 .026 .987 -1.3
korean langage -.388** .147 .679 -32.1

communication with children -1.151*** .143 .316 -68.4
Reference vs 

comparison class

class1 vs class4

B SE OR %
marriage1) .789 .651 2.201 120.1

income level -1.100*** .248 .333 -66.7
mother age .010 .043 1.010 1.0
father age .059 .048 1.061 6.1

mother 

education

middle school or 

below
.698 .562 2.010 101.0

high school or 

higher
-.266 .408 .767 -23.3

father 

education

middle school or 

below
-.693 .597 .500 50.0

high school or 

higher
-.375 .545 .687 -31.3

mother job2) .132 .380 1.141 14.1

father job2) .630 .426 1.877 87.7

korea stay -.140* .059 .869 -13.1
korean langage -.880* .404 .415 -58.5

communication with children -1.796*** .327 .166 -83.4
Reference vs 

comparison class

class3 vs class4
B SE OR %

marriage1) .108 .592 1.114 11.4
income level -.594* .238 .552 -44.8
mother age .017 .041 1.017 9.17
father age .043 .046 1.044 4.4

mother 

education

middle school 

or below
.472 .540 1.604 60.4

high school or 

higher
-.377 .397 .686 -31.4

father 

education

middle school 

or below
-.119 .577 .888 -11.2

high school or 

higher
-.043 .527 .958 -4.2

mother job2) .022 .369 1.023 2.3

father job2) .488 .401 1.629 62.9

korea stay -.127* .057 .881 -11.9
korean langage -.493 .394 .611 -38.9

communication with children -.645* .307 .525 -47.5

X2 218.575(df=39, p<.001)

-2log Likelihood 1565.487

R2

Cox & Snell=0.194 

Nagelkerke=0.234

McFadden=0.120
*p<.05, **p<.01, **p<.001
1) marriage 0=이혼, 별거, 사별 
2) mjob 0=직업없음 fjob 0=직업없음

Table 9. Multinomial Logit Coefficients of Predictors 첫째, ‘자아존중감 상위형’(class1) 집단을 기준집단으

로 하여 ‘정신건강 중간 위험형’(class3) 집단을 비교하였

을 때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는 가정경제 수준(B=-0.506, 

p<.001), 다문화청소년 아버지(남편)의 학력이 중학교졸업 

이하(B=-0.574, p<.05), 한국어 수준(B=-0.388, p<.01),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B=-1.151, p<.001)이었다. 즉, 

‘자아존중감 상위형’(class1) 집단과 비교해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가정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청소년 아버지

(남편)의 학력이 중학교졸업 이하일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중간 위험형’(class3) 집단에 속할 승산(Odds)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정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중간 위험형’(class3)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603배로 39.7%씩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문화청

소년의 아버지(남편)의 학력이 고등학교졸업 이상일수록 

‘정신건강 중간 위험형’(class3)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563배로 43.7%씩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 수

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중간 위험형’(class3) 집단에 속

할 가능성이 0.679개로 32.1%씩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중간 위험형’(class3)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316배로 

68.4%씩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 상위형’(class1) 집단을 기준집단으

로 하여 ‘정신건강 고 위험형’(class4)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는 가정경제 수준(B=-1.100, 

p<.001), 한국거주 기간(B=-0.140, p<.05), 한국어 수준

(B=-0.880, p<.05),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B=-1.796, 

p<.001)이었다. 즉, ‘자아존중감 상위형’(class1) 집단과 

비교해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가정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한국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

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고 위험

형’(class4) 집단에 속할 승산(Odds)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정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

건강 고 위험형’(class4)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552배로 

33.3%씩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거주 기간이 길

어질수록 ‘정신건강 고 위험형’(class4) 집단에 속할 가능

성이 0.869배로 13.1%씩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어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고 위험형’(class4)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415배로 58.5%씩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높을수록 ‘정신건

강 고 위험형’(class4)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166배로 

83.4%씩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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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신건강 중간 위험형’(class3) 집단을 기준집단

으로 하여 ‘정신건강 고 위험형’(class4) 집단을 비교하였

을 때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는 가정경제 수준(B=-0.594, 

p<.05), 한국거주 기간(B=-0.127, p<.05), 자녀와의 의사

소통 정도(B=-0.645, p<.05)이었다. 즉, ‘정신건강 중간 위

험형’(class3) 집단과 비교해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가정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와

의 의사소통 정도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고 위험

형’(class4) 집단에 속할 승산(Odds)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정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

건강 고 위험형’(class4)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552배로 

44.8%씩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거주 기간이 길

어질수록 ‘정신건강 고 위험형’(class4) 집단에 속할 가능

성이 0.881배로 11.9%씩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고 위험

형’(class4)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525배로 47.5%씩 낮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 Mental Health Types and Parental Efficacy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 유형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Table 10. 참조). 

Model B Std. Error B t

(Constant) 2.587 .268 9.662***

marriage1) .040 .068 .017 .594

income level .043 .021 .060 2.002*

mother age -.005 .004 -.046 -1.239

father age .005 .004 .043 1.204

mother education .063 .024 .078 2.641**

father education -.011 .024 -.014 -.447

mother job2) .055 .032 .050 1.745

father job2) -.030 .043 -.019 -.680

korea stay -.012 .005 -.070 -2.198*

korean langage .118 .031 .116 3.788***

communication 

with children
.198 .029 .216 6.936***

(Reference = class1)

class3 -.242 .033 -.229 -7.421***

class4 -.480 .082 -.175 -5.877***

Durbin-Watson=1.931

R2=.227

Adjusted R2=.217

F=22.628***

*p<.05, **p<.01, **p<.001
1) marriage 0=이혼, 별거, 사별 
2) mjob 0=직업없음 fjob 0=직업없음

Table 10. The Effect of Mental Health Types on 

Parental Efficacy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21.7%로 나타났고, 모형의 회귀식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2.628, 

p<.001). 모든 변인에서 VIF값은 1.019∼1.993로 분석되

어 VIF값이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Durbin-Watson 값(0∼4)은 

1.931로 분석되어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음(2에 가까울수

록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통제변수 중에서는 가정경제 수준(B=0.060, 

p<.05),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학력(B=0.078, p<.01), 한

국거주 기간(B=-0.019, p<.05),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B=0.216, p<.001)가 부모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

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와

의 의사소통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아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아존중감 상위형’(class1) 집단을 기준집단으

로 정한 후 독립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신건강 중

간 위험형’(class3) 집단(B=-0.229, p<.001)과 ‘정신건강 

고 위험형’(class4) 집단(B=-0.175, p<.001)이 부모효능감

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 유형 중 ‘자아존중감 

상위형’(class1) 집단과 ‘정신건강 중간 위험형’(class3) 집

단 간 부모효능감의 차이와 ‘자아존중감 상위형’(class1) 

집단과 ‘정신건강 고 위험형’(class4) 집단 간 부모효능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중간 위험형’(class3) 집단과 ‘정신건강 고 위험형’(class4) 

집단과 비교해 ‘자아존중감 상위형’(class1) 집단이 부모효

능감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정신건강유형을 잠재프

로파일분석방법으로 분류하고 각 잠재유형에 영향을 미치

는 예측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과 연구

의 함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를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잠재계층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첫 번째 유형

(class1)은 44.2%가 포함되며,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반

면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 이 집단을 ‘자아존중감 상위형’으

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유형(class2)은 2.6%가 포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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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자

아존중감과 우울은 낮은 수준을 나타내 이 집단을 ‘문화적

응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상위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유형(class3)은 48.9%가 포함되며, 자아존중감은 낮지만, 

문화적응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이 중간 수준을 

나타내 이 집단을 ‘정신건강 중간 위험형’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유형(class4)은 4.3%가 포함되며,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은 반면, 문화적응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그리고 우

울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 이 집단을 ‘정신건강 고 위험형’

으로 명명하였다.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 유형은 

‘정신건강 중간 위험형’ > ‘자아존중감 상위형’ > ‘정신건

강 고 위험형’ > ‘문화적응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상위형’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성희 외[1]와 추

연식[35]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부적응감보다 불안·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사회의 정착기간이 길어지

면서 불안·우울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있는 유형이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 유형 예측을 위

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 상위

형’(class1) 집단과 비교해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가정경

제 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청소년 아버지(남편)의 학력이 

중학교졸업 이하일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와

의 의사소통 정도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중간 위험

형’(class3) 집단에 속할 승산(Odds)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아존중감 상위형’(class1) 집단과 비교해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가정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한국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와의 의

사소통 정도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고 위험형’(class4) 집

단에 속할 승산(Odds)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정신건강 중간 위험형’(class3) 집단과 비교해 다문화

청소년 어머니의 가정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거주 기

간이 짧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낮을수록 ‘정신

건강 고 위험형’(class4) 집단에 속할 승산(Odds)은 높아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교육과 의사소통 관련 상담지원이 우선적인 제공이 

요구된다. 

셋째,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 유형이 부모효

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 유

형 중 ‘자아존중감 상위형’(class1) 집단과 ‘정신건강 중간 

위험형’(class3) 집단 간 부모효능감의 차이와 ‘자아존중감 

상위형’(class1) 집단과 ‘정신건강 고 위험형’(class4) 집단 

간 부모효능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정신건강 중간 위험형’(class3) 집단과 ‘정신건강 

고 위험형’(class4) 집단과 비교해 ‘자아존중감 상위

형’(class1) 집단이 부모효능감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다문화청소년의 어머

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부모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변수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문

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 요인, 우울 등

의 다차원적인 요인을 포함한 ‘자아존중감 상위형’(class1) 

집단이 부모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

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배우자

인 남편의 지원은 부모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분석결과를 통해 부모교육 운영 시 다문화청소년 양육에 

부부공동의 역할 나눔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상호존중 및 

상호지지라는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기회가 더

욱 많아져야 할 것이다[8][36].

본 연구는 가지는 몇 가지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시점의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 잠재유형을 분류한 횡단적 연구로 정신건강의 

시간적 차원의 변화궤적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

째,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 잠재유형이 다문화청

소년의 정신건강 잠재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

건강 잠재유형이 시간이 경과에 따라 또 다른 잠재유형으

로 전이될 확률이 높은가에 대한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fer Analysis)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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